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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large-scale disaster accidents using a historical approach,
by assessing the main features of natural disasters in Korea by a heuristic method. We searched 360 large-scale
disaster accidents in Korea occurred from 1945 to 2015 including 158 maritime accidents and 98 land trans-
portation accidents. The results provid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ly, most of accidents
before 1960s were caused mainly by the lack of experience and management skills. Secondly, large-scale
disasters increased dramatically along with economic growth and urbanization during the period from 1961
to 1980. Thirdly, it is notable that land transportation accidents decreased, while aircraft accidents increased
during the period 1981 to 2000. Fourthly, the frequency of domestic large-scale disasters has been decreasing
since 2000, whereas that of overseas large-scale disasters has been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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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로 진입하면

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

기 속에서 급속한 산업화는 사회의 복잡성을 증가시켰

다. 한국사회의 복잡성 증가는 Ulrich Beck(1992)의 주

장대로 각종 재난⋅재해 위기가 도처에 존재하는 위험

사회(Risk Society)를 초래하였다. 2014년 304명의 희

생자(사망⋅실종)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는 한국이 직

면하고 있는 ‘위험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Lim, 

2014). 이에 앞서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사

망⋅실종 213명),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 

292명),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326명 사망)는 한국

사회가 겪어온 위험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

듯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재난으로 인한 피

해는 계속 증가하고,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험에 대

한 대응체계 강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재난 대응에 기초라 할 수 있는 재난 발생 데이터베이스

조차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경제와 주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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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 발생 특성이 변동되고 있음에 착

안하여 1945년 이후 한국 사회의 재난 발생 특성을 살펴

보았다. Carr(1961)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

없는 대화(dialogue between present and past)”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reisach(1994)는 역

사적 연구를 과거에 일어난 인간과 환경(사회)의 상호작

용의 결과로서 사실에 관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이에 대

한 고찰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법칙과 특

징을 찾아내어 해석하는 연구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s cited in Choi, 2013). 역사 연구는 자연과학 연구와 

달리 수많은 독립변인(independent variables)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법칙을 발

견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향(trends)’이나 ‘분류

(classifications)’ 또는 ‘가정(hypothesis)’으로 일반법

칙을 대신하기도 한다(Lim, 2000). 이를 통하여 역사적 

현상에 대한 필요조건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 

같은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

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

의 하나인 발견적 방법(heuristic method)을 활용하였

다. Moustakas(2001)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복잡하

며 명확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실마리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경험에 기반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편의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적 연

구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as cited in Choi, 2013).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선행연

구와 방법론 고찰’에서는 재난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봄과 동시에 자료수집 방법과 연구방법

에 대하여 논의한다. 둘째, ‘대형재난의 발생 특성’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의 특성을 탐색(exploration)

하고 어떠한 유형의 재난이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서 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술(describution)하였다. 셋

째, ‘대형재난 발생의 시대적 변화’에서는 사례기술적 

설명(idiographic exploration)을 활용하여 각 기수별

로 재난 발생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는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왜’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났

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이다(Earl Babbie, 

2013). 넷째,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앞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할 재난에 대응하기 위

한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점

과 후속 연구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Ⅱ. 선행연구 및 방법론 고찰

1. 선행연구 고찰

재난은 오늘날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물리⋅법⋅사회적 개념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개념은 재난을 인명 및 재산 

피해정도에 따라 정의하는 것으로서 일정피해 규모 이

상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법적 개념

은 재난을 법⋅제도가 재난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초

점이 맞추어진다. 국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

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크게 ‘자연재

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적 개념은 재난발생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충격과 혼란상태”를 중요시 한다. 물리적 규모와 관계없

이 사고가 사회⋅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 

재난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대형

재난(great disaster)’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이를 풀이한다면 관리될 수 있는 통제범위를 넘어서 일

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에 커다란 파급효

과를 불러온 사고라고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의 

원인, 피해 범위 및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

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Kim & Choi, 2015). 하지만 사고

의 규모, 원인, 영향 등 재난의 세가지 개념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난 관련 사회과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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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행정학 분야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과 재난관리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

으며, 심리학 분야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관련하여 정신

보건 지원체계 구축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한편 

사회학 연구들은 사회구조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기술

재난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변화되었는가에 초점을 맞

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Kim, 2011). 특히 사회학

적 연구들은 ‘이중 위험사회’(Kim, 1998), ‘총체적 위험

사회’(Sung, 1998), ‘복합 위험사회’(Jang, 2003), ‘이
중적 복합 위험사회’(Lim, 2003)라는 개념을 통하여 한

국적 위험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특수

성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경험한 압축적 근

대화에 기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초고속 성장

을 지탱해 온 힘 자체가 위험요인들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Lee, 2003). 이러한 사회학 연구 결

과들은 재난발생의 원인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 있

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개

별적 사례 연구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재 재난

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듯, 최근에는 재난의 역사적 변

천과정을 다루는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1945년 이후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재난 경험

을 다룬 연구(Choi, 2013)에서는 대도시가 어떠한 재난

을 경험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하여 탐색하

였다. 1945년 방재정책에 영향을 미친 주요 재난과 대응

정책을 살펴본 연구(Kim, 2014)에서는 재난 발생 현황

과 함께 시기별 정부의 대응정책의 변화과정을 서술하였

다. 한편 1960년대 이후 한국 대형 재난을 살펴본 연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14)에서는 1964년 이후 나타난 276건의 대형재난 발

생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에 따란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재난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지만, 

조사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회전체에 걸쳐 나

타난 재난 특성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2. 방법론 모색 및 자료 선택

재난에 대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아직 미

비한 실정이다. 국민안전처의 국가재난 정보센터1)의 

재난 통계⋅기록 자료실 역시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

여 분석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손해보험협회의에서 발간하는 ‘손해보험 60년

사’(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2006)

의 경우 주요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일시, 사고 장소와 

원인, 피해규모 등이 정리되어 있어 재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선정 기

준이 불명확하고 조사결과 일부 누락된 자료들도 있어 

위키피디아 또는 블로그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일보 아카이

브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검

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1945년에서 2015년까지 발

생한 재난사고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재난사고의 사망 또는 실종이 10인 이상

인 경우를 ‘대형재난’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자료를 수

집하였다2). 따라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가 10인 이

하 또는 재산피해만 발생한 환경사고(기름유출사고, 화

학물질 누출사고 등)는 피해의 크기와 범위 설정이 주

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쟁이나 국지적 충돌, 진압 같은 군사적 행동으로 발

생한 인명사고 역시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어렵기 

때문에(Chung, 2009)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

염병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넓은 곳에서 발생하는 인명피

1) http://www.safekorea.go.kr

2) 일부 재난 사고의 경우 사망자와 실종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보도자료 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 변동되므로 대형재난의 

규모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일괄적으로 대형재난의 최소기준을 사망⋅실종자 합계 10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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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Large Scaled
Fire Accident

Collapse & Explosion
Accident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Aircraft
Accident

Maritime
Accident

Natural
Disaster

Type of
Accident

∙ Building
∙ Structure

∙ Structural failure
& collapse

∙ Explosion

∙ Human Crush
∙ Rail
∙ Road

∙ Military 
∙ Commercial

∙ Sink
∙ Missing
∙ Fire

∙ Flood
∙ Land Slide
∙ Tsunami
∙ Heavy Snowfall

Table 1. Great disaster’s cause type

해의 경우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않는 이상 대형

재난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표적으로 2015년 발생한 

메르스의 경우 사망자가 36명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대형재난으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지만, 

2012년 유행한 독감의 경우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

음에도 대형재난에 해당할 만한 관심과 반응을 받지 못

하였으며, 2009년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역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법정 감염병에 해당되지 않

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반영되지 않아(Choi, 2015)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란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주변 환경의 상호

관계로 나타난 일련의 흐름이며 재난의 역사 역시 마찬

가지이다. 본 연구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재난의 변화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세 가지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유형적 분류(type classification)다. 국내 재

난관리의 기준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

르면 재난 사례를 20여 가지 나열하고 있으며 발생 원

인에 따라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카테고리화 

하고 있다. 하지만 발생 원인에 따라 두 가지 기준만으

로 재난을 유형화한다면 분석 과정에서 개별 재난의 특

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재난을 사고특성에 따라 16가지로 세분화하고 여

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여섯 가지 카테고리는 

대형화재(large scaled fire accident), 붕괴⋅폭발

(collapse & explosion accident), 육상교통사고(land 

transportation accident),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 

해상교통사고(maritime accident),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등이다.

둘째, 재난에 대한 시대적 구분(periodical division)

이다. 역사적 설명은 개별적 사실들이 산재되어 있는 과

거 사실들을 시간적 연속이나 계기에 따라 구분하고 체

계화함으로써 일반화 할 수 있다(Cha, 2007). 시대 구

분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해의 편의

나 역사 발전의 관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Lim, 

2001).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크게 헌법의 변화에 따라 구분

하거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최근 

재난의 역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Choi, 2013; Kim, 

2014)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모두 네 개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사회와 경제의 

발전과정에 따라 1945년에서 1960년까지를 제 1기

(period 1), 1961년에서 1980년까지를 제 2기(period 

2), 1981년에서 2000년까지를 제 3기(period 3), 2000

년에서 2015년까지를 제 4기(period 4)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기수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유

형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의 경

향(trends)을 체계적으로 바라보았다. 

셋째, 제한된 자료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발견적 방법(heuristic method)이다. 재난 발생에 대

한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기

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

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의 상황과 시대적 변화를 추론하

거나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Ⅲ. 대형재난의 발생특성

1. 시기별 특성

1945년에서 2015년까지 대형재난의 발생현황을 살

펴보면 <Table 2>와 같다. 7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은 모두 360건이며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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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de 40’s 50’s 60’s 70’s 80’s 90’s 00’s 10’s Total

Number of Accident 8 54 79 60 66 55 26 12 360

Total Death & Missing
Person

981 3,340 3,709 3,199 2,610 2,675 1,124 537 18,715

Average
Death & Missing

Person per Accident
122.6 61.9 46.9 53.3 39.5 48.6 43.2 44.8 50.5

Table 2. The number of great disaster (1945-2015)

Period
Large Scaled 
Fire Accident

Collapse
Explosion
Accident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Aircraft
Accident

Maritime
Accident

Natural
Disaster

Period 1 4 - 19 1 45 4

Period 2 10 10 54 2 53 10

Period 3 9 10 17 9 62 14

Period 4 9 2 8 1 9 9

Total
(%)

32
(8.9%)

22
(6.1%)

98
(27.2%)

13
(3.6%)

158
(43.9%)

37
(10.3%)

Table 3. Great disaster characteristics (period 1~4)

P
eriod

S
eou

l

In
ch

eon

G
yeon

g
gi

B
u
san

D
aeg

u

U
lsan

G
yeon

gn
am

G
yeon

gbu
k

G
w
an

gju

Jeon
n
am

Jeon
bu

k

D
aejeon

C
h
u
n
gn

am

C
h
u
n
gbu

k

G
an

gw
on

Jeju

N
ation

w
ide

O
verseas

T
otal

Period1 5 3 7 9 1 - 4 4 - 6 3 - 6 3 3 3 4 1 62

Period2 16 4 9 2 2 2 15 13 1 19 5 - 9 7 20 4 8 3 139

Period3 7 4 10 8 3 2 5 9 - 19 5 - 5 4 7 15 9 9 121

Period4 1 1 5 1 1 - 2 7 - 5 1 - - - 2 1 5 6 38

Total 29 12 31 20 7 4 26 33 1 49 14 - 20 14 32 23 26 19 360

Table 4. Great disaster characteristics by regions (Period 1~4)

실종된 피해자수는 1.8만 명이다. 사고 수는 1960년대 

79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 평균 인명피해는 1940년대에 122.6명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39.5명으로 낮아졌고 이후로는 40명대

를 유지하고 있다.

2. 유형별 특성

대형재난의 유형 중 해상교통사고가 전체의 43.9%

인 158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육상교통

사고가 98건으로서 2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항공기

사고는 3.6%인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대형재난 발생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지역별 특성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49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강원⋅경기도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대전과 광주의 경우 발생건수가 미미하여 

대형재난에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 1기의 경우 

당시의 사회⋅문화⋅경제의 중심이었던 부산을 중심으

로 하는 영남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대형

재난의 발생이 집중되었다. 한편 제 2기에서는 부산의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강원도와 전남의 발

생건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 3기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 외국 영토에서 발

생한 대형재난에 내국인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 4기에 이르게 되면 대

부분 지역의 대형재난사고 발생건수가 미미한 수준까

지 내려간다. 다만, 경기와 경북 그리고 전남 지역은 다

른 지역에 비하여 여전히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대

형재난(nationwide)과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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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한국사회에 위협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대형재난의 시대적 변화

1. 사회적 혼란과 대형재난 (1기: 1945~1960)

제 1기(period 1)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까

지(40’~50’)로서 독립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복

구하는 시기였다. 사회적 혼란과 함께 인구이동이 폭발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철도사고와 압사사고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였다.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재난은 해상교통사고였다. 이 기간 동안 모두 62건

의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34건(54.8%)이 

해상교통사고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고

의 원인은 주로 과적과 무리한 선박운행이었다. 전후 

복구과정에서도 부산과 서울 등 대도시의 인구집중 현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도시기반시설과 방재 인

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형화재 역시 이 

시기 대형재난의 주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1) 국가 시스템에 대한 운영미숙

해방 이후 철도는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수단

이었다. 1945년 9월 대구역에서는 귀환동포를 실은 열

차가 다른 열차와 추돌(No.1)하여 73명이 사망하였으

며(Heo, 2004), 1946년 11월 영등포역에도 열차가 충

돌(No.3)하여 41명이 사망하였다. 1948년 8월에도 중

앙선 도곡역에서도 열차가 전복(No.4)하여 25명이 사

망(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2006)

하였고, 1949년 8월에는 중앙선 죽령터널에서 증기기

관차가 탈선(No.5)하여 연기로 46명이 사망하는 등

(Sijung Ilbo. 2011, August 18.) 혼란스러운 사회 속

에서 철도 관리체계 붕괴와 경험부족은 어이없는 대형

재난을 유발하였다(Lim, 2004). 

열차사고와 함께 제 1기에서 두드러진 육상교통사고

는 압사 사고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압사 사고

는 모두 세 건인데 이 가운데 두 건이 1959년과 1960년

에 발생하였다. 첫 번째 사고는 1959년 7월 17일 부산

공설운동장(No.16)에서 열린 ‘시민 위안의 밤’ 공연이 

마무리 될 때 시작되었다. 관객들이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에 운동장 입구로 모여들

었으나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밀려 넘어지

는 바람에 67명이 사망하였다(Park, 2006). 그 다음해

인 1960년에는 설날을 앞두고 고향에 가기 위하여 귀성

객들이 서울역 계단에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집단으

로 실족(No.17)하여 31명이 사망하였다(Dong-A Ilbo. 

1960a, January 27.). 이러한 사고들은 군중운집에 대한 

통제부족과 운영미숙이 빚은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부족한 화재예방 인프라 시설

이 기수에는 모두 네 건의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발생지역이 대부분 부산이었다.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전기누전과 부주의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석재건물

보다는 목재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하

고 나면 빠른 속도로 주변에 퍼졌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화재는 1953년 11월에 일어난 부산역전 대화

재(No.8)이다. 풍로불이 다다미로 옮겨서 발생한 화재

는 강풍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확대되어 29명의 사망자

(Dong-A Ilbo. 1953, November 29)와 함께 부산시 중

구지역의 절반에 피해를 입혀 1958년 3월 소방법 제정

의 계기가 되었다(Kim, 2014). 1957년 6월에는 부산 

미군용 송유관 화재(No.13)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

였으며, 같은 달 부산진역 구내 판자촌 화재(No.12)로 

43명이 사망하였다(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2006). 이후 1960년 3월에는 부산국제고무

공장에서 화재(No.18)가 발생하여 52명이 사망하였다

(Dong-A Ilbo. 1960b, March 3). 

3) 관행적인 과적 그리고 무리한 운행

해방 이후부터 1960년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해상사고였다. 1945년 10월 일본 순학(舜鶴)에서 교포

귀환선 부도환(浮島丸) 침몰(No.2)되어 360명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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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Scaled
Fire Accident

Building - - - 1 - - - - - - - - - - - - - - 1

Structure - - - 3 - - - - - - - - - - - - - - 3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Human crush 1 - - 1 - - - - - - - - - - - - - - 2

Rail 2 - 2 1 1 - - 1 - 1 - - 1 1 - - - - 10

Road 1 - 2 - - - 1 - - - - - 2 - 1 - - - 7

Natural
Disaster

Heavy snowfall - - - - - - - - - - - - - - - - 1 - 1

Flood - - - - - - - - - - - - - - - - 3 - 3

Aircraft
Accident

Military - - - - - - - 1 - - - - - - - - - - 1

Ship
Accident

Sink 1 3 3 3 - - 2 2 - 5 3 - 3 2 2 3 - 1 33

Fire - - - - - - 1 - - - - - - - - - - - 1

Total 5 3 7 9 1 - 4 4 - 6 3 - 6 3 3 3 4 1 62

Table 5. Great disaster characteristics of period 1

자가 발생한 사고(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2006)를 시작으로 1949년 10월 평해호가 인천 

부근에서 침몰(No.6)하여 7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

으며(Dong-A Ilbo. 1949, November 8), 1953년 1월

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창경호가 침몰(No.7)하여 362명

이 사망⋅실종되는 등(Busan Ilbo, 1996. July 10) 모

두 34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때 발생한 침몰

사고들은 과적 또는 무리한 운행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나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개선되지 못한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해상사고 패턴이 조

금씩 달라진다는 것이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에서 귀환

하는 도중 침몰하거나 도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침

몰된 경우가 많았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내륙인 강에

서 나룻배가 전복하는 사고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54년 6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나룻배 전복사고(No.9)

로 27명이 사망⋅실종 되었으며(Kyunghyang Shinmun, 

1954. June. 12), 1954년 8월 충북 청양군 장진에서 발

생한 침몰사고(No.10)로 20명이 사망⋅실종되었고

(Dong-A Ilbo. 1954, August 7), 같은 달 마포 나루터

에서 모터보트 사고(No.11)가 발생하여 1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 되었다. 또한 1958년 5월에는 충북 초

평면에서 놀이배 사고(No.14)가 발생하여 19명이 사

망⋅실종 되었고(Dong-A Ilbo. 1958, May 28), 1959

년 3월에는 안동 나룻배 사고(No.15)가 발생하여 11명

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Dong-A Ilbo, 1959, March 

12). 하지만 도강 도중에 발생한 대형재난은 오래가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도로망이 확충되고 다리가 건설

되기 시작하면서 도강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사라져갔다.

2. 경제적 성장과 대형재난 (2기: 1961~1980)

제 2기(period 2)는 1961년에서 1980년(60’∼70’)으

로서 일제 식민지와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수출중심의 경제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시기였다. 특히 매년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이루면서 지역 간 사람과 물

자의 이동량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형재난의 발생 패

턴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대형재난

은 모두 139건이며 이 가운데 육상 교통사고가 54건

(38.8%)으로 자동차와 열차 증가로 인한 대형재난 사고

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였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고층 건물의 증가로 대형화재 발생 패턴이 변화되던 시

기였다. 

1) 도로 중심의 국가교통체계 구축

제 2기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교통체계의 중

심이 철도에서 도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경부고속

도로를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이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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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1 2 1 3 4 2 1 4 2 19

Period 2 - 8 5 2 - 9 29 1 54

Table 6. Land transportation accidents between period 1 and period 2

되면서 자동차 관련 대형사고가 급증하였다. 제 1기에

서 19건에 불과한 육상교통사고(land transportation 

accidents)는 제 2기로 넘어가면서 54건으로 두 배 이

상 급증하였다. 무엇보다도 차량전복(Rollover)과 차

량추락(Plunge)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3

년 10월 정선군에서 버스가 전복(No.23)되어 10명이 

사망하였고, 1965년 8월 괴산군에서 버스가 전복

(No.24)되어 15명이 사망하는 등(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2006) 모두 9건의 차량전복 사

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강이나 호수 또는 절벽 등 위험지역에서의 차량

추락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1년 2월 경산군 

연못에 버스가 추락(No.19)하여 14명이 사망한 사고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2006)를 

시작으로 1979년 6월 삼척 고갯길 버스추락(No.36)으

로 24명이 사망하는 등(Dong-A Ilbo. 1979, June 4) 

29건의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도시화된 지

역보다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거나 험지가 많은 강원도, 

경남, 경북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

역에서 도로를 개통할 때 안전성 보다는 기능성에 초점

을 맞추어 건설되는 바람에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시설

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과정에서도 충분

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사고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로와 철도 교차점에 대한 안전관리 부주의

철도와 관련된 사고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 1기

는 열차충돌(collision)과 열차탈선(derailment)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반면 제 2기에서는 철도 

건널목 부주의에 의한 사고(level crossing misuse)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 8월 경주역 부근의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버스가 충돌(No.21)하여 11명이 사망하였고, 1966년 5

월 영동군 철도 건널목 충돌(No.26)로 12명이 사망 하

였으며, 1969년 1월 서울 휘경동에서 건널목 충돌

(No.27)로 18명이 사망(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2006)하는 등 모두 8건의 건널목 충돌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들은 1960년대 

후반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면서(National Acheves of 

Korea, 2016) 두 교통체계가 만나는 지점인 교차로에 

대한 관리미숙과 안전시설 미비 그리고 운전자의 부주

의가 일으킨 대형재난이었다. 

3) 여전히 계속되는 과적과 무리한 운행

해상교통 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내륙 교통망에서 다리가 확충되면서 도강

으로 인한 사고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근해

(近海)에서 여객선과 어선 등이 침몰하는 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963년 1월에

는 전남 영암 가지도 인근에서 여객선 연호가 강풍으로 

전복(No.22)되어 140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Dong-A 

Ilbo. 1963, December 30), 1970년 12월에는 전남 여

수시에서 남영호가 침몰(No.28)하여 326명이 사망⋅
실종되었다(Dong-A Ilbo. 1970, December 29). 이는 

과적과 부주의 운행 그리고 신속하지 못한 대처라는 측

면에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

다(Sisain. 2014, May). 1974년에는 충무 앞바다에서 

해군 YTL선이 선회 도중 전복(No.32)하여 159명이 사

망⋅실종 되었으며(Maeil Economy. 1974, Febu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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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Scaled Fire 
Accident

Building 4 - - - - - - - - - 1 - - - - - - - 5

Structure 2 1 - - - - - 1 - - - - - - 1 - - - 5

Collapse &
Explosion
Accident

Collapse 4 - - - 1 - 1 - - 1 - - - - - - - - 7

Explosion - 1 - - - - - 1 - - 1 - - - - - - - 3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Rail 2 - 1 - 1 - - 2 - 1 1 - 3 3 1 - - - 15

Road 3 - 4 1 - 1 7 6 1 - 1 - 1 4 10 - - - 39

Natural
Disaster

Land Slide - - - - - - 1 - - - - - - - - - - - 1

Heavy snowfall - - - - - - - - - - - - - - 1 - 1 - 2

Flood - - - - - - - - - - - - - - - - 7 - 7

Aircraft
Accident

Military - 1 - - - - - - - - - - - - - - - - 1

Commercial - - 1 - - - - - - - - - - - - - - - 1

Maritime
Accident

Sink 1 1 3 1 - 1 6 3 - 17 1 - 4 - 7 4 - 3 52

Fire - - - - - - - - - - - - 1 - - - - - 1

Total 16 4 9 2 2 2 15 13 1 19 5 0 9 7 20 4 8 3 139

Table 7. Great disaster characteristics of period 2

23), 1976년 10월에는 속초항을 출발하여 동해 황금어

장인 대화퇴에서 조업하던 어선 448척 가운데 33척 침

몰(No.35)하여 선원 317명이 사망⋅실종(Kangwon- 

Domin Ilbo, 2014. April. 21) 되는 등 모두 53건의 해

상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해상교통 사고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체 사고의 32%인 17건이 전라남도에 집중되

었다는 것이다. 1961년 12월 완도 근해에서 여객선 일

진호가 전복(No.20)되어 3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

고(Dong-A Ilbo. 1961, December 21)를 시작으로 

1973년 1월 진도 앞바다에서 한성호가 침몰(No.31)하

여 61명 사망하였으며(Kyunghyang Shinmun, 1973, 

January 26), 1974년 8월 29일 신안군 소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어선 네 척이 침몰(No.33)하여 10명이 사망

(Kyunghyang Shinmun, 1974, August 30)하는 등 신

안⋅여수⋅진도 앞바다에서의 대형재난사고가 빈번하

게 발생하였다. 

4) 고층⋅복합건물과 화재 대응 시스템 부재

1953년 수도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이후에도 부산

항은 세계 각국의 원조물품이 도착하는 항구로서 경제

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

상은 오래가지 않아 변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게 

되면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로서의 기능과 역

할을 회복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형재난의 발생 역시 부

산에서 서울로 점차 이동되었다. 

1966년 1월 가연성 물질이 가득찬 서울 남산동 판자촌

에서 화재(No.25)가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는 사고

(Kyunghyang Shinmun, 1966, Janurary 19)가 일어났

으며, 1971년 크리스마스에는 서울의 대표적 호텔 중 하

나인 대연각에서 화재(No.29)가 발생하여 165명이 사망

하거나 실종되었다(Maeil Economy, 1971, December 

27). 일 년 뒤인 1972년 12월에는 서울시민회관에서 화

재(No.30)가 발생하여 51명이 사망하였으며(Dong-A 

Ilbo, 1972, December 5), 1974년 10월에는 뉴남산호

텔에 화재(No.34)가 발생하여 19명이 사망하였다

(Dong-A Ilbo. 1974, October 18). 이 기간 동안 발생

한 대형화재의 주요한 특징은 공장이나 송유시설 같은 

산업시설 대신 고층호텔이나 대형 공공시설에서의 화

재발생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대연각호텔 같은 

고층건물에 소방관련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피해

가 급증하였다.

3. 초대형재난의 사회적 충격 (3기: 1981~2000)

제 3기(period 3)는 1981년에서 2000년(80’∼90’)사

이로서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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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입하고자 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발생한 대형

재난은 모두 121건으로 이전 기수에 비하여 증가세가 한

풀 꺾이게 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난대응 능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육상교통사고는 54건에서 17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도시화와 인

구밀집으로 인하여 자연재난의 피해 규모 역시 크게 확

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가장 두드

러진 대형재난의 특징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초대형

재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1) 개선되지 않는 해상교통사고

육상교통사고의 감소추세와 달리 선박침몰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는 여전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기에서는 52건의 해상교통사고는 제 3기에 61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발생지역은 주로 전남과 제주 부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1981년 제36한일

호 침몰(No.38)사고(Maeil Economy. 1981, November 

28)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목포 주원호 침몰(No.57)

사고까지 15건의 해상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

고, 제주는 1983년 10월 거성호 침몰(No.42)사고

(Dong-A Ilbo. 1983b, October 8.)를 시작으로 1997년 

9월 98원양호가 마라도(No.53)에서 침몰(Kyunghyang 

Shinmun, 1997. September 14)할 때 까지 모두 14건

의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

2) 대형화된 자연재해

반면 자연재해로 인한 대형재난은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1981년 9월 태풍 아그네스(No.37)로 인하

여 전국에서 13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Kim, 

2014), 1984년 9월에는 태풍 준으로 한강 대홍수

(No.43)가 발생하고 전국에서 339명이 사망⋅실종되

었고(Dong-A Ilbo. 1984, September 3), 1987년 7월 

태풍 셀마(No.44)로 345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

(Kyunghyang Shinmun. 1998, August 7), 1998년 지

리산 집중호우(No.54)로 9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Maeil Economy, 1998, August 3)되는 등 이전과 달

리 폭우로 인한 대형재난이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1998년 지리산 집중호우는 ‘게릴라성 집

중호우’라는 용어를 국내에 등장시킨 배경이 되었다. 

3) 새로운 재난 유형의 등장 : 항공기 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주요 대형재난의 특징 중의 하

나는 항공기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82년 2월 제주에서 발생(No.39)한 군용기 추락사고

(Kyunghyang Shinmun, 1982, February 4)와 1982년 

6월에 발생한 청계산에서 발생한(No.40) 수송기 추락사

고(Monthly Joong-Ang. 2009, June) 외에는 대부분 

민항기 사고였다. 1983년 9월 269명의 사망자가 나온 대

한항공 007편(No.41) 격추사고(Dong-A Ilbo. 1983a, 

September 2)와 1987년 11월에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항공 858편(No.45) 폭발사건(Kyunghyang Shinmun, 

1987, November 30)은 외국의 전투기와 테러리스트가 

민간인을 상대로 일으킨 대형재난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에게 더 많은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 외에도 오류

나 실수로 인한 항공기 사고는 계속되었다. 1989년 7월 

리비아에서 대한항공기가 추락(No.46)하여 78명이 사

망하였고(Hankyoreh. 1989, July 28), 1993년 7월 아

시아나 733기가 전남 해남군에 추락(No.47)하여 68명 

사망하였으며(Maeil Economy. 1993, July 27), 1997

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 801편이 추락(No.52)하여 228

명이 사망 하였다(Hankyoreh. 1998, August 6). 제 3

기 동안 발생한 항공기 사고는 9건에 불과하지만 사고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파

문을 남긴 재난이었다.

4) 초대형 재난사고와 사회적 변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난 대형재난

은 “한국 대형재난 일지”에 등장할 만한 사고들이 연속

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1993년 10월에는 292명

이 사망⋅실종된 서해 훼리호 침몰(No.48)사고가 있었

으며, 1994년 10월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성수대교가 

붕괴(No.49)하여 32명이 사망하였고 1995년 4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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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tal

Large Scaled
Fire Accident

Building 1 1 2 2 1 - - - - - - - 1 - 1 - - - 9

Collapse &
Explosion
Accident

Collapse 3 - - - 1 - - - - - - - - 1 1 - - - 6

Explosion 1 - 2 - 1 - - - - - - - - - - - - - 4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Rail - - - 1 - - - 1 - 1 - - - - - - - - 3

Road 1 - 2 2 - - - 1 - 1 2 - 2 2 1 - - - 14

Natural
Disaster

Flood - - 2 - - - - - - 1 - - - - 2 - 9 - 14

Aircraft
Accident

Military - - 1 - - - - - - - - - - - - 1 - - 2

Commercial - - - - - - - 1 - 1 - - - - - - - 5 7

Maritime
Accident

Fire - - - - - - 1 - - - - - - - - - - 1 2

Sink 1 3 1 3 - 2 4 6 - 15 3 - 2 1 2 14 - 3 60

Total 7 4 10 8 3 2 5 9 - 19 5 0 5 4 7 15 9 9 121

Table 8. Great disaster characteristics of period 3

대구 상인동에서 가스폭발사고(No.50)가 발생하여 101

명이 사망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

고(No.51)가 발생하여 501명의 생명이 사라지는 등 이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충격과 공포에 떨었다. 이후에도 

1999년 6월에는 화성시에 있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No.55)로 23명이 사망하였고(Maeil Economy, 

1999, July 1), 같은 해 10월에는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No.56)로 인하여 55명이 사망(Hankyoreh, 1999, 

November 1) 하는 등 일련의 충격적인 사고를 겪으면

서 한국 사회는 대형재난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러한 사고는 그 동안 한국사회가 추구해온 성

장제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

웠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재난관리법 신설되고 내무부 

방재국에서 다루던 재난관리 업무를 총리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강화된 대응체계, 여전히 반복되는 대형재난 

(4기: 2001~2015)

제 4기(period 4)는 2001년에서 2015년 (00’∼10’)

사이로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대형재난은 모두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련의 대형재난 사고들이 지나가고 21세기

에 들어서게 되면서 대형재난의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형재난의 주요 원인이었

던 방재시설의 미비, 제도적 미흡 그리고 위기관리 경

험부족의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면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이 안

정화 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강화된 재난대응 시스템

이 시기의 대형재난 발생 특성은 무엇보다도 건수 자

체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제 3기의 대형재난 발

생건수는 모두 121건 이었으나, 제 4기에 들어서게 되

면 38건으로 크게 감소한다. 붕괴⋅폭발은 10건에서 2

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육상교통사고 역시 17건에

서 8건으로 감소하는 등 정량적인 측면에서 대형재난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속되는 대형재난, 반복되는 원인

하지만 긍정적 신호들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2003년 2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No.58) 참사가 발생

하여 213명이 사망⋅실종되었다(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2015). 이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지하철 화재 사고 사망자 300명 다음인 역대 2위 규모

의 지하철 사고로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Hankyoreh. 2003, February 18).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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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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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Fire

Accident

House/Building - - 1 - - - - 1 - 1 1 - - - - - - - 4

Facility - - 1 1 1 - - 1 - 1 - - - - - - - - 5

Collapse
Explosive
Accident

Collapse - - 1 - - - - 1 - - - - - - - - - - 2

Surface
Transportation

Accident

Crash to Death - - - - - - - 1 - - - - - - - - - - 1

Vehicle Accident - 1 1 - - - 1 2 - - - - - - 1 - - 1 7

Natural
Disaster

Landslide 1 - - - - - - - - - - - - - 1 - - - 2

Tsunami - - - - - - - - - - - - - - - - - 1 1

Flood - - 1 - - - - - - - - - - - - - 5 - 6

Aircraft
Accident

Civil Aircraft - - - - - - 1 - - - - - - - - - - - 1

Ship
Accident

Sink - - - - - - - 1 - 3 - - - - - 1 - 4 9

Total 1 1 5 1 1 - 2 7 - 5 1 - - - 2 1 5 6 38

Table 9. Great disaster characteristics of period 4

국가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요구되어 국

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이 설치되었고, 2004년에는 

재난 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다. 2005년 10

월에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 시민 운동장에서 콘

서트 관람을 기다리던 관객들이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11명이 압사(No.59)하였다(Park, 2006). 이는 1960년 

서울역 압사 사고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압사 사고였

다. 그리고 2014년 4월에는 1970년 여수 앞바다에서 침

몰한 남영호 침몰사고와 판박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No.60)사고로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다(Chosun Ilbo, 2014, April 16). 이

로 인하여 다원화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신설

되는 등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제 4기

에 발생한 대형재난의 특징은 예전에 일어났던 사고들

이 데자뷰(Deja-vu)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며 발생

원인 역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같은 초대형 

사고를 경험한 한국사회가 대형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

응체계를 강화 시킨 결과, 2000년 이후에는 대형재난 

발생 건수 자체가 크게 감소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

러나 여전히 2002년 대구 지하철 참사나 2014년 세월

호 침몰사고 같은 초대형 재난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한다면 아직 대형재난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유형의 대형재난 : 해외 오지에서의 재난

한편 2014년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501 오

룡호 침몰사고’(No.61)나 2015년 7월 중국에서 발생한 

‘지안 버스추락사고’(No.62)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

는 대형재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형재난 발생 패턴과 다른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로서 

향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1945년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

타난 대형재난을 1기에서 4기까지 나누어 기수별로 특

성을 살펴보았다. 해방직후의 혼란기에서부터 오늘날

에 이르기까지 재난의 양상은 경제적 발전과 시대적 변

화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재난의 특성과 시사점을 요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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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Number

Year Month
Magnitude

(Death & Missing)
Types Disaster Place

1
1945

9 73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Daegu

2 10 360 Maritime Accident Japan

3 1946 11 41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Seoul

4 1948 8 25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Gyeonggi

5
1949

8 46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Gyeongbuk

6 10 70 Maritime Accident Incheon

7
1953

1 362 Maritime Accident Busan

8 11 29 Large Scaled Fire Accident Busan

9

1954

6 27 Maritime Accident Busan

10
8

20 Maritime Accident Chungnam

11 10 Maritime Accident Seoul

12
1957 6

43 Large Scaled Fire Accident Busan

13 38 Large Scaled Fire Accident Busan

14 1958 5 19 Maritime Accident Chungbuk

15
1959

3 11 Maritime Accident Gyeongbuk

16 7 67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Busan

17
1960

1 31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Seoul

18 3 52 Large Scaled Fire Accident Busan

19
1961

2 14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Gyeongbuk

20 12 34 Maritime Accident Jeonnam

21 1962 8 11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Gyeongbuk

22
1963

1 140 Maritime Accident Jeonnam

23 10 10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Gangwon

24 1965 8 15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Chungbuk

25
1966

1 21 Large Scaled Fire Accident Seoul

26 5 12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Chungbuk

27 1969 1 18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Seoul

28 1970 12 326 Large Scaled Fire Accident Jeonnam

29 1971 12 165 Large Scaled Fire Accident Seoul

30 1972 12 51 Large Scaled Fire Accident Seoul

31 1973 1 61 Maritime Accident Jeonnam

32

1974

2 159 Maritime Accident Gyeongnam

33 8 10 Maritime Accident Jeonnam

34 10 19 Large Scaled Fire Accident Seoul

35 1976 10 317 Maritime Accident Gangwon

36 1979 6 24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Gangwon

37
1981

9 131 Natural Disaster Nationwide

38 11 11 Maritime Accident Jeonnam

39
1982

2 53 Aircraft Accident Jeju

40 6 15 Aircraft Accident Gyeonggi

41
1983

9 269 Aircraft Accident U.S.S.R.

42 10 11 Maritime Accident Jeju

43 1984 9 339 Natural Disaster Gyeonggi

44
1987

7 345 Natural Disaster Nationwide

45 11 115 Aircraft Accident Myanmar

46 1989 7 72 Aircraft Accident Libya

47
1993

7 68 Aircraft Accident Jeonnam

48 10 292 Maritime Accident Chungbuk

49 1994 10 32 Collapse & Explosion Accident Seoul

50
1995

4 101 Collapse & Explosion Accident Daegu

51 6 501 Collapse & Explosion Accident Seoul

52
1997

8 228 Aircraft Accident Guam

53 9 10 Maritime Accident Jeju

54 1998 7 91 Natural Disaster Jeonnam

Table 10. List of great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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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99

6 23 Large Scaled Fire Accident Gyeonggi

56 10 52 Large Scaled Fire Accident Incheon

57 2000 9 11 Maritime Accident Jeonnam

58 2003 2 213 Large Scaled Fire Accident Daegu

59 2005 10 11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Gyeongbuk

60
2014

4 304 Maritime Accident Jeonnam

61 12 53 Maritime Accident Russia

62 2015 7 11 Land Transportation Accident China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재난 발생건수는 198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는 1970년대

까지 압축적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대형재난 건수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80년 이후부터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

이면서 재난 예방 및 대응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난별 사망⋅실종자 수는 1980년

대보다 2010년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피해규모가 큰 대

형재난에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대에 따라 대형재난을 유발하는 원인이 달라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기의 경우 국가 시스템에 

대한 관리능력 미흡과 인프라 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

었다면, 2기의 경우 재난대응 체계가 사회 발전 및 변화

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이 다수 발생하였다. 3기의 경우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부실과 안이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초대형 재난

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4기에는 이전의 방재

시설 부족 또는 제도적 미비 보다는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대형재난이 많았다. 결국, 

재난 발생 이후에 원인을 파악하여 관련 방재시설을 설

치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대응체계만으로는 잎으로 발

생할 대형재난을 감소시키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

다. 이제는 재난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

는 교육과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대형재난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2기의 경우 도로중심의 교통

망이 강화되면서 철도와 도로 사이의 교차점에서 대형

재난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고층빌딩의 등장

과 함께 대형건물의 화재 역시 많은 피해를 낳았다. 3기

에 들어서게 되면 경제적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항공

기 사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기의 

경우,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경제⋅문화⋅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외 오지 지역에서의 대형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

난의 유형이 변할 때 미리 대처한다면 재난을 예방하거

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증가하는 

해외 오지 대형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

다면 앞으로 발생할 대형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과거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였던 대형 재난

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피해규모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재난 사례는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재난 발생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민간

자료와 신문기사 등 제한적인 자료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어

떠한 대형재난을 경험하였으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에 대한 논의는 대형재난의 역사적 특성을 다룬 연구가 

부족한 환경에서 앞으로 발생할 대형재난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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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형재난 발생 특성에 관한 역사적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의 특징과 변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보는데 있다.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에 대해 발견적 탐색 기법으로 역사적 흐름과 변화과정

을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1945년에서 2015년까지 발생한 대형재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

두 360개의 대형재난 사고가 검색되었으며, 재난 유형별로는 선박사고가 158건, 육상교통사고가 98
건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났다. 시기별 연구 결과 대형재난 발생에 대한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재난의 발생 원인이 대부분 경험부족과 관리능력 부족이었다는 점이다(1기, 
1945-1960). 둘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고 이에 따라 대형재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2기, 1961-1980). 셋째, 육상사고는 줄어들었으나 항공기 사고 등이 크게 증가

하였다는 점이다(3기, 1981-2000). 넷째, 국내 대형재난 발생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해외에서

의 대형재난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4기, 2001-2015).

주제어 : 대형재난사고, 역사적 연구, 탐색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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